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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기관의 단단절제 및 단단문합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중 흡수성 봉합사의 사용이나 문합부위의 긴장 완화로 발생 빈도가 줄었지만 육아종성 조직의 증식이나 재협착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종성 조직의 증식이나 재협착이 있었던 환자들의 치료 경과와 결과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에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기관 단단절제 및 단단문합술을 시행받은 43예 중 육아종성 조직의 증식이나 재협착으로 치료를 받은 10예(23%)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 방법으로는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 T-tube 삽입, 기관 절개술 및 기관지 내시경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제거가 있었다. 

결과: 환자는 남자 2명, 여자 8명였고, 원인 질환으로는 기관 삽관 후 협착 9예, 결핵성 협착 1예였다. 문합부위는 갑상연골 2예, 윤상연골 2예, 기관 6예였다. 재협착에 대한 일차 치료는 레이저나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육아종성 조직 제거가 각각 3예, 풍선 확장술 2예, 스텐트 1예였고, 레이저로 육아종성 조직을 제거하고 T-tube를 삽입한 경우가 1예였다. 계속되는 재협착에 대한 이차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한 육아종성 조직 제거, 풍선 확장술, 스텐트 1예, T-tube를 삽입한 경우가 2예였다. 스텐트 삽입 후 T-tube를 삽입한 경우가 1예였다. 스텐트를 삽입한 2예는 스텐트의 이동으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하였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던 경우는 T-tube를 삽입한 2예가 있었다. 

결론: 기관의 단단절제 및 단단문합술 후 발생하였던 문합부위의 육아종성 조직의 증식이나 재협착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재수술이 아니더라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였다.

